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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SUV

기반의 ‘하이루프’ 모델을 앞세운 ‘2027 팰리세

이드’를출시했다.

2027 팰리세이드는 하이루프 모델을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의 스페셜 트림 ‘블랙 잉크’와

아웃도어 지향의 ‘XRT’ 트림을 새롭게 투입해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고, 트림별 주요 안전·편

의사양을기본화했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7 팰리세이드 ‘하이

루프’ 모델은 루프부를 240㎜ 높여 한층 여유로

운실내공간을확보했으며,지하주차장진입이

가능한 2천5㎜의 전고로 설계돼 공간감과 실용

성을동시에갖췄다.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하이루프,

블랙 DLO 몰딩 등 하이루프 전용 외관 디자인

이적용되며,프리뷰전자제어서스펜션, 21인치

알로이 휠,피렐리타이어등이기본사양으로적

용된다.

실내는 하이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스태

리 스카이, 2way 팝업 LED 독서등, 21.4인치 하

이루프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프

리미엄 패밀리 특화 사양을 기본 적용한 전용 내

장 디자인으로 한 차원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스마트폰듀얼무선충전과UV-C살균,

공기청정기, 냉온장 컵홀더 등이 포함된 2열 양

문형 멀티콘솔과 VIP전용 고급 카매트로 이뤄

진 ‘VIP 패키지2’도 새롭게 마련해 프리미엄한

실내경험을원하는고객의선택폭을넓혔다.

현대차는2027팰리세이드를통해캘리그래피

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디자인 스페셜 트림

‘블랙잉크’도새롭게선보인다.

블랙잉크트림은21인치블랙알로이휠과피

렐리타이어,프리뷰전자제어서스펜션등을기

본적용해다이내믹한주행성능을갖췄으며,블

랙 잉크 전용 내·외장 디자인 적용으로 블랙 포

인트를차량전반에적용해절제된품격과강렬

한존재감을동시에담아낸것이특징이다.

현대차는 아웃도어 지향의 러기드 디자인을

담은‘XRT’트림도준비했다.

XRT 트림은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과 2열 통

풍시트, BOSE프리미엄 스피커 등을 기본 적용

했으며,아웃도어를지향하는단단한디자인요

소가가미된라디에이터그릴&가니쉬,클래딩,

루프랙,엠블럼, DLO 몰딩,아웃사이드미러등

XRT전용파츠를적용해한층강인한인상을구

현했다.

이와함께기본트림부터지능형안전기술을

확대적용했다.

익스클루시브트림에12.3인치대화면클러스터

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전방 충돌방지

보조,내비게이션기반스마트크루즈컨트롤,고

속도로주행보조2,후측방충돌방지보조(주행),

어드밴스드후석승객알림등을기본화했다.

판매가격은가솔린9인승기준▲익스클루시

브4천478만원▲H-Pick 5천40만원 ▲XRT 5천2

11만원 ▲캘리그래피 5천606만원 ▲블랙 잉크 5

천767만원▲하이루프7천244만원이며,가솔린7

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4천610만원 ▲H-Pic

k 5천203만원 ▲XRT 5천382만원 ▲캘리그래피

5천807만원▲블랙잉크 5천977만원▲하이루프

7천5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의판매가격은9인승기준▲익스

클루시브 5천77만원 ▲H-Pick 5천640만원 ▲캘

리그래피6천206만원▲블랙잉크6천367만원▲

하이루프 7천844만원이며, 7인승 기준 ▲익스클

루시브5천140만원▲H-Pick 5천832만원▲캘리

그래피6천436만원▲블랙잉크6천606만원▲하

이루프8천159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팰리세이드는 당사 최

초의 SUV기반하이루프모델과블랙 잉크,XRT

등개성있는신규트림을대거투입해고객선택

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 사양 기본화와 상품성

강화를통해국내대형SUV시장에서의독보적

인입지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 /박선옥기자

팰리세이드‘하이루프’첫선…패밀리SUV시장공략

루프부24㎝↑…국내완성차최초

스페셜‘블랙잉크’·‘XRT’트림신설

실내공간여유·지하주차장진입도

가솔린 하이루프 7천530만원부터

현대차가국내완성차업계최초로SUV기반의‘하이루프’모델‘2027팰리세이드’를출시했다.사진은2027팰리세이드하이루프모델. <현대차제공>

현대차·기아가미래모빌리티산업의급격한

전환기에발맞춰중소부품협력사의체질을개

선하고,AI기반의제조품질경쟁력강화를지

원하기위한전용교육거점을마련한다. <사진>

31일 현대차·기아에따르면최근협력사전용

교육 시설인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

(GPC)에서현대차·기아구매전략사업부장윤

준호상무,한국산업인력공단이병훈이사장과

주요협력사대표등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

’AI특화공동훈련센터‘개소식을진행했다.

‘AI특화공동훈련센터’는품질·공정·데이터

기반의현장직무중심맞춤형AI교육을지원

하고,내연기관중심의부품협력사들이AI및

데이터중심의고부가가치미래차부품사로연

착륙할수있도록돕는 ‘체계적AX(AITransf

ormation)지원플랫폼’이다.

해당 센터는 현대차·기아의 최첨단 교육 인

프라,협력사네트워크,전문교육 노하우 등과

정부의정책적지원이결합한대표적인민관협

력상생모델로추진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1·2차 부품 협력사 임직

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AI전문 실무 교육을 우

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간 교육 인원과 지원

대상을대폭확대해부품공급망전체의AX가

속화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

AI특화공동훈련센터는현장적용성에초점

을 맞춰 단순 이론 교육을 탈피하고 ▲협력사

AI준비도및수준진단▲직무별단계별맞춤

형AI훈련▲자사공장불량데이터활용실전

문제 해결 ▲AX 문화 확산 활동 등의 체계로

운영된다. /박선옥기자

현대차·기아, 부품협력사맞춤형AX지원

‘AI특화공동훈련센터’ 개소

품질·공정·데이터기반교육

기아는31일전동화PBV라인업의두번째모

델인‘더기아PV7(TheKiaPV7,이하PV7)’의티

저이미지와영상을처음으로공개했다. <사진>

PV7은기아의PBV전용전기차플랫폼‘E-G

MP.S(Electric-GlobalModularPlatformfor Se

rvice)’를기반으로개발된대형PBV모델이다.

기아는PV7을통해전동화PBV라인업을대

형급으로확장하고,빠르게변화하는고객의비

즈니스환경과폭넓은라이프스타일수요에대

응할계획이다.

이번티저는사용자의다양한비즈니스와라

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P

V7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고객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따라유연하게확장되는PBV의가능성

을제시한다.

특히블랙색상의후드와필러가니쉬는차체

색상과강한대비를이루고전·후면램프의시그

니처그래픽과조화롭게어우러져기아PBV만의

독창적이고강인한디자인정체성을완성한다.

PV7은E-GMP.S플랫폼을바탕으로넓고유

연한공간을제공해전문적인업무현장부터일

상적인 이동과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활용 목적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제공할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하노버

에서열리는세계최대상용차박람회 ‘IAA 트

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세계최초로공

개한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PV7 공개와 함

께PBV전략및비전을제시하고,다양한PV5

파생 모델을 전시해 고객별 활용 목적에 따라

폭넓게확장되는PBV라인업의상품성과확장

성을선보일계획이다. /박선옥기자

기아,대형전동화PBV ‘PV7’ 티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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